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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시장이 장기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수급과 가격이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급과 가격이 별개로 움직이는 석유화학제품은 MEG로 중국 동부지역의 무역상 재고가 80만톤을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달러 수준의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에틸렌이나 프로필렌도 동북아시아의 공급과잉이 확실한 

상태에서 1300-1400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이 공급과잉에 대응해 2013년 봄부터 가동률을 조정함으로써 스팀 크래커의 가동률

이 80-90% 수준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팀 크래커는 가동률이 85%를 하회하면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동률 조정에도 한계가 있고 일본기업들

은 90%를 손익분기점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장기간 가동률을 감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

다.

폴리머는 상대적으로 가동률 조정이 용이하다고 하나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 톤당 1300달러대에 달하는 상태에서 중

합코스트 100-150달러를 감안하면 상시적으로 적자상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플랜트를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합코스트를 톤당 100달러로 계산하

는 사례가 있어 적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

으나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점을 부인

하는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MEG는 일본계 무역상과 글로벌 3대 메이저, 

그리고 동북아시아 현물공급 메이저들이 수급을 

조절하거나 가상거래를 통해 사재기하는 방법으

로 강세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폴리머 역시 무역상과 중국계 유통기업, 동북아시아의 현물공급 메이저들이 가동률 조정과 함께 수급을 조절해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양의 폴리머를 수입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의 수입물량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이 기초유분과 함께 폴리머 신증설을 지속한 상태에서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수출침체로 폴리머 수요가 약

간 증가했거나 정체되고 있어 수입을 확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폴리머 수입은 

2013년 들어서도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동남부나 홍콩 지역에 막대한 양의 폴리머가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

에는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에 허리케인급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고, 중국의 대외수출도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2014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쓰나미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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